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로 2번째를 맞는 보스톤 아시안 레

스토랑 위크(Boston Asian Restaurant

Week)가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그레이터 보스톤 전역에서 펼쳐진다.

아시안 (AAPI) 커뮤니티 각국의 음식

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 번째

해를 맞아 규모와 참여 폭 모두 크게 확

대됐다.

이 기간 중에 한인들은 행사에 참여

하는 식당을 방문하면 특별히 준비된

고정 메뉴(prix fixe), 행사 기간에만 제

공되는 한정 요리를 경험 할 수 있다. 또

한 일부 식당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에는 커

피숍부터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전문

점, 동네 소규모 식당까지 다양한 업소

들이 참여해, 보스톤

보스톤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 5월 2일 개막, 11일까지

한인 건축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4억원 장학기금 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자 = 한국

을 대표하는 여성 건축가 서혜림(64) 대표가 하

버드대학 건축대학원(GSD)에 새로운 이정표

를 세웠다. 최근 서울로 돌아가 건축사사무소 힘

마 코리아 (himma KOREA) 로 다시 활동 중인

서 대표는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4억원(약 27만

달러)를 기부해 한국학생들을 위한 첫 장학기금

을 설립했다. 

서 대표는 4월 14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직접 방문해, 세라 화

이트닝 건축대학원장에게 장학기금의 기부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인으로 처음 하버드 건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는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

출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커다란 부담이었다

”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안전한 장

학기금을 받고 학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기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학자금 대출한 경험이 있다는 세라 화

이트닝 건축대학원장도 “이번 장학기금이 학

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

장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별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표의 기부는 순간의 결정이 아닌 오랜 시

간 고민해온 일이었다. 지난해 하버드GSD 건

축학과장으로 선임된 그레이스 나 교수가 한국

을 방문했을 때 최종적으로

▶▶5면으로 계속

▶▶7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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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하버드 건축대학원 한국학생들을 위한 첫 장학기금 설립 
학자금 대출의 무게, 누구보다 잘 알아…학생들 지원 원해

특별 메뉴, 할인, 한정 요리까지… 보스톤에서 아시아 음식의 진수를

서혜림 힘마코리아 건축사무소 대표(사진 좌)가 4월 16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방문해 세라 화이트닝 하버드 건축대학원장에게 장학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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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기 씨 보스톤마라톤 5K 함께 뛰어 완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아조로증(Progeria)을 앓

고 있는 홍원기씨(19)가 지난 4월 19

일 보스톤에서 열리는 보스톤마라

톤 5K에 도전해 완주했다. 

“프로제리아를 극복하겠다”

는 목표를 가진 홍원기씨는 이날 엄

마, 아빠, 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

들 2명과 함께 5천K를 뛰었다. 비

록 스스로 코스를 완주하지 못했지

만 자원봉사자 송한얼씨와 이승찬

씨, 그리고 동생 홍수혜씨가 그가

힘들 때는 번갈아 가며 업어 가며

코스를 뛰었다. 

결승선에 도착한 홍원기 씨는 “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5K를 완

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달

했다. 

한국의 유일한 프로제리아 환자

홍원기씨가 보스톤마라톤 5K에 도

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보스

톤칠드런스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서 친구가 된 콜롬비아 미겔과의 약

속 때문이었다.  이들은 성인이 되

는 19번째 생일을 기념해 마라톤에

도전키로 했으며, 동시에 이같은

도전을 통해 마라톤 경비는 물론 미

겔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했

다.

이번 대회에 그의 친구 미구엘은

병세가 악화되어 참가하지 못했으

나 홍원기 씨는 다행히 마라톤을 완

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라

톤 도전은 극한의 어려움이었다.

홍씨의 아버지 홍성원 목사는 “사

실 한국 나이로 스무살이 되어서 여

러가지로 몸은 많이 노화가 진행된

상태다. 골다공증도 진행되고 있고

, 간수치도 높고 노인들과 별반 다

르지 않다”고 말했었다. 

이날 홍원기씨의 마라톤 도전에

는 여러 한인들이 참가해 그의 마라

톤 도전을 응원했다. 참가자 중의

한 명인 최지혜씨는 “기적의 순간

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

다”고 이날의 감회를 밝혔다. 

한편, 홍원기씨는 22일 우스터에

서 열린 레드삭스 트리플 A팀인 우

스터 레드삭스 게임에 앞서 시구했

으며 동생 홍수아씨가 포수석에 앉

아 원기씨의 볼을 받았다. 

홍원기씨의 프로제리아 극복을

위한 여정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이를 위한 고펀미 사이트

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홍원기X 미겔 고펀미 사이트

: https://www.gofundme.com/f/he

lp-wongi-and-miguel-reunite-

in-boston-and-fight-

progeria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가족과 자원봉사자 함께 뛰고, 걷고, 업고 감동의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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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마라톤 남자부 존 코리르, 넘어지고도 우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미국의 독립전쟁 250주년인

2025년 129회 보스톤 마라톤대회에

서 케냐의 쉐론 로케디와 존 코리르

가 각각 여자부 및 남자부 우승을 차

지했다. 

로케디는 2시간 17분 22초를 기록

하며 라이벌 헬렌 오비리를 따돌리

고 우승했다. 과거 보스톤 코스의 기

록을 2분 30초 단축한 신기록이다.

그는 지난해 사상 가장 근접했던 여

자부 마라톤에서 오비리에게 아쉽

게 우승을 내줬으나 1년만에 이를 설

욕했다.

지난해 오비리는 결승선 1마일 지

점에서 마지막 질주를 시도해 로케

디를 따돌렸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

은 시도를 했지만 로케디는 같은 실

수를 두번 반복하지 않았다. 

로케디는 “올해는 결코 나를 앞

지르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전

력으로 질주해 앞서지 못하도록 했

다.”고 막판에 오비리를 꺾게 된 순

간을 회고했다. 

케냐의 존 코리르는 이날 초반 넘

어지는 불운을 딛고 뉴튼 힐부터 단

독으로 레이스를 이끌며 2시간 4분

45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을 차

지했다. 코리르는 지난 2012년 남자

부 우승을 차지한 웨슬리 코리르의

동생으로 지난해 4위에 입상했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시카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코리르는 “머리속에 스치는 생

각은 그대로 넘어져 있어야 하나 일

어나 달려야 하나였다. 그 순간 뇌리

에 일어나 달려라 외치는 소리가 있

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

라고 그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

했다.  

그의 형 웨슬리는 동생에게 “자

신을 믿는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

다”며 격려했었다. 코리르는 결승

선을 통과한 후 그의 형을 끌어안고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남자 휠체어부에서는 스위스의

마셀 허그가 1시간 21분 34초의 기록

으로 8번째 보스톤마라톤 우승을 차

지했다.  여자 휄체어부에서는 미국

의 수잔나 스캐로니가 1시간 35분 20

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독립전쟁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129회 2025년 보스톤

마라톤에는 169명의 한국인 선수

들이 참가했다. 사상 최대의193명

이 참가했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올해 대회는 대회 전날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나 보스톤 마라톤

당일 화씨 60도 초반의 화창한 날

씨로 마라톤 경기에는 최적이었

다. 총 3만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마라톤을 뛰었다.

한국 국적 선수 중 최고 기록은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임해창

(34) 선수가 세운 2시간54분 42초

였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박병

선 선수(50)가 2시간 57분 44초로

두번째 좋은 기록으로 완주했다,

세 번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해

수(33) 선수로 2시간 58분 11초를

기록했다. 

한국 국적 선수 중 최고령은 올

해 75세인 김진호씨(속초시 거주

)였으며 최종 기록은 3시간 49초

15초로 젊은 선수들에 비해 훨씬

좋은 기록으로 최종점을 통과했

다. 특히 150명의 한국 국적자 중

70세 이상인 선수가 무려 6명에

달했으며 60세 이상도 수십명으

로 마라톤이 6,70대에도 일반화되

고 있음을 드러냈다. 

129회 올해 보스톤 마라톤 대회

남자부에서는 케냐의 존 코리르

선수가 2시간 4분 45초의 기록으

로 우승했으며, 여자부에서는 쉐

론 로케디가2시간 17분 22초의 기

록으로 우승을 차치했다.      

hsb@bostonkorea.com

2025년 보스톤 마라톤 한국국적 169명 참가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존 코리르, 그의 형제 웨슬리에 이어 우승… 쉐론 로케디는 코스 신기록 수립

올해 169명 등록, 150명 완주
지난해보다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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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 6월 강의 개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데이터 분석과 정보 활용의 핵심

도구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

lational Database)에 대한 집중 강

의가 오는 6월 중 총 4주간 진행된

다. 이번 강의는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 설계부터 모델링, 조작, 실생

활 활용까지 다루며,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를 활용한 실

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

터 9시까지 2시간씩, 6월 3일, 10일,

17일, 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

된다. 장소는 쳄스포드(Chelms-

ford, MA)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

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추후 확정

된다.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지

참해야 하며, 참가비는 총 $120이다

. 참가비는 강의 장소 대여, 수업 자

료 준비, 간식 제공 등에 사용된다.

강의를 맡은 진태원 강사는 피닉

스비니지스컴퓨팅(Phoenix Busi-

ness Computing, LLC)의 창립자

이자 대표로, 지난 33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

계하고 응용해온 실전 전문가다.

특히 의료보험 업계에서 Cigna

Healthcare(20년 ), United

Healthcare(12년)와 협력하며 보험

청구 감사, 콜센터 평가, 고객사 설

치 감사 등의 시스템을 직접 개발

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 강사는 “Kaggle 조사에 따

르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65.5%

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정보 분

석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실습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데

이터 모델링, 디자인 도구 활용, 테

이블 조인과 쿼리 작성, 데이터 조

작, T-SQL 기반 데이터 프로그래

밍, 데이터 입출력 및 엑셀·웹을

통한 접근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

한다.

신 청 은  이 메 일

(taewonjin@phoenixb.com)을 통

해 가능하며, 수강 신청 시 신청자

의 직무와 데이터 관련 업무를 간

단히 소개하면 강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2025년  뉴잉글랜드 생명과학 협회 연례 학술대회5월 17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중심지 보스

톤 및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

는 뉴잉글랜드 생명과학 협회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가 오는 2025년 5월 17일 토

요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제 33회

NEBS 연례 학술대회 (2025 33rd

NEBS Annual Conference)를 개

최한다.

NEBS는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 MIT, 유매스

(UMASS), 브라운대(Brown Uni-

versity), 커네티컷대(University of

Connecticu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박사후연

구원, 대학원생, 교수, 산업계 전문

가 등 500명 이상의 미국 현지 회원

과 2,000명 이상의 동문들이 활동하

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봄 차세대

한인 바이오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하버

드 의 대 의  김 영 범  교 수  (Dr.

Young-Bum Kim)와 유승식 교수

(Dr. Seung-Schik Yoo)가 기조연

설을 맡아,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통찰을 공

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명과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두 발표 및

포스터 세션, 한국 바이오기업의

리쿠르팅 홍보 부스, 산·학·연 협

력 워크숍, 고 이진아 교수 추모식,

우수 발표자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NEBS 양원모 회장은 "바이오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

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와 협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어

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산·학·

연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글로

벌 인재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및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KIST)와의 공동 세션

도 준비 중이다. 참가자들은 현장

에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도 모

색할 수 있다. 

NEBS는 개인 및 기업 후원을 통

해 운영되며, 후원자 및 후원 기업

에게는 연중 또는 학술대회 기간 중

채용설명회,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제 33회 NEBS 연례 학술대회 참

가 등록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까지 아래 온라인 사전 등록 링크에

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NEBS 공 식  홈 페 이 지

(https://www.nebskorea.com)에

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33rd NEBS Annual Con-

ference 안내

장소: TMEC 246 Walter Am-

phitheater, Harvard Medical

School, 260 Longwood Ave.,

Boston, MA 02115

시간: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

전 9시 - 오후 6시 (EDT)

온 라 인  사 전  등 록  링 크 :

h t tp s : / /nebs-annua l-

conference-2025.eventbrite.com (4

월 30일 마감)

참가비: 온라인 사전등록 $10, 현

장 등록 $20 

<전체 기사 읽기>

차세대 한인 생명과학 인재들의 지식 교류의 장 , 사전 등록 30일 마감
6월 중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4주간 진행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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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우 보스톤 시장, 재선 출범식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6일 토

요일 재선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우 시장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반 트

럼프 집회에서 연설한 데 이어, 사우

스엔드 보스톤 아츠센터 사이코라

마홀(Cyclorama)에서 열린 공식 출

범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우 시장은 “지금은 훈련이 필요

한 시장을 뽑을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 경험이 부족한 상대 후보 조쉬

크래프트를 겨냥했다. 그는 뉴잉글

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

래프트의 아들로, 올해 2월 출마를

선언했다.

크래프트는 오랜 기간 청소년 비

영리단체 보이즈앤걸즈클럽에서 일

했지만, 2023년에야 보스턴에 주소

를 옮기고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우

시장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그의 부유한 배경과 개발업자들

과의 연계 가능성을 약점으로 지적

했다.

이에 대해 크래프트는 성명을 통

해 우 시장이 지역 현안보다 전국 정

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는 우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주택 가격

상승과 재산세 인상 등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하며, 본인은 실질적

인 결과를 내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

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4월 6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열린 ‘핸즈 오프 보스턴

(Hands Off Boston)’ 반트럼프 시

위에도 함께 참석했다. 우 시장은 보

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데이비

드 오티즈가 외쳤던 유명한 구호를

차용해 “이 도시는 우리 것이다. 우

리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외쳐 대

중의 환호를 이끌었다. 

우 시장은 자신의 지난 임기 동안

▲총기 폭력 최소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도심 개발 절차 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 건물 강

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의 핵심 메시지는 “보스턴의

진보를 워싱턴의 적대적 행정부로

부터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재선 출범식에는 우 시장의 남편

코너 피와르스키, 두 아들 블레이즈

와 캐스, 그리고 올해 1월 태어난 딸

미라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한편 우 시장은 현재까지 보스턴

경찰 순찰대 노조, 보스턴 시의원 7

명, 주 하원의원 8명, 이스턴 보스턴

지역구의 리디아 에드워즈 상원의

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연

방 하원의원 아야나 프레슬리도 우

시장을 공식 지지하며 “이 시기에

우리 도시를 이끌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크래프트 후보는 노동자연합 22지

부, 철골노조 7지부, 국제항만노동자

연합, 뉴잉글랜드 해양노조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미정치력 신

장연대 김 성혁 대표는 “미셸 우 시

장이 지난 임기동안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서민 주택도 3,000여채를 더 건설하

기로 약속하고 있어 삶의 질이 더 향

상된 보스턴을 기대한다”고 응원

했다. 

hsb@bostonkorea.com

곳곳을 돌며 미식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누릴 수 있다.

참여 식당 및 제공 메뉴는

www.bostonasianrw.com에서 확

인 가능하며, 각 식당이 준비한 특

별 메뉴 및 할인은 행사 기간에만

제공된다. 이번 레스토랑 위크는

100곳 이상의 AAPI 소유 식당들

이 참여할 예정으로, 더욱 다양한

맛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현재까지 한식당은 총 6곳

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한식당

은 가주 순두부 ▲김치 파피 ▲밥

비스트로(Bap Bistro) ▲벨 86(Bell

86) ▲본촌 케임브리지▲페릴라스

(Perillas)다.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한식당

이 나  아 시 안  레 스 토 랑 은

https://www.bostonasianrw.com/f

or-restaurants에서 등록할 수 있

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평소 자주 찾지 않던

동네 식당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익숙한 맛을 색다르게 즐기며 보스

톤 내 AAPI 커뮤니티를 지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이번 아시안레스토랑위크

에 앞서 4월 29일 오후 6시부터 9시

까지 케임브리지 파운드리(The

Foundry)에서 킥오프 이벤트가 열

린다. 이 자리에서는 르 마들렌(Lê

Madeline), 루바토(Rubato), 우송

로드(Wusong Road) 등 보스톤을

대표하는 아시안 레스토랑들의 요

리를 미리 맛볼 수 있으며, DJ 아이

시 페버와 브레드맨의 라이브 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입장료는

약 $34 정도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 5월 2일 개막, 11일까지

<전체 기사 읽기>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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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주택시장,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매물은 증가 조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기지 금리의 고공행진

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터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

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

난 3월 신규 매물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침체됐던 보스턴 주

택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그레이터보스턴 부동산중개

인협회(Greater Boston Asso-

ciation of Realtors, 이 하

GBAR)에 따르면, 지난 3월 보

스턴 지역 단독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93만 달러로, 전년도 같

은 기간 대비 3.3% 상승했다.

여전히 집 사기 어려운 상황이

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GBAR 관

할 지역에서 새롭게 시장에 나온

단독주택은 1,300채 이상으로, 전

년 대비 31% 증가했다. 전체 매

물 수 역시 35% 늘었다.

GBAR 회장이자 리딩에 위치

한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대표인

마 크  트 리 글 리 오 니 (Mark

Triglione)는 “겨울 동안 인내

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구매자들

에게 봄 시장 진입과 함께 매물

증가 소식은 고무적”이라며 시

장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적으로 봄은 부동산 시장

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이기에

주택 매물의 증가는 과거에는 당

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보스턴의 봄 주택시

장은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으로 인해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

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을 사실상 정지시켰

으며, 이로 인해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매도자들도 거래를 주저

해왔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에 낮

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매도자

들이 높은 금리의 새 집으로 갈

아타기를 꺼려했고, 이는 매물

부족으로 이어졌다. 반면 구매

자들은 한정된 매물과 높은 가격

, 월별 상환금 증가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기에 구매를 꺼릴 수밖

에 없었다. 

지난주 프레디맥(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6.83%로, 이

는 3년 전보다 월 상환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매수, 매도 양측 모두

가 주저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활

성화될 수 있는지 의문은 여전하

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

나며 고금리를 새로운 현실로 받

아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

라 예측했다. 최근 매물 증가 현

상은 그동안 내놓기를 꺼려했던

매도자들이 드디어 높은 모기지

금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모든 지표가 긍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GBAR

에 따르면 3월 단독주택 실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14%

감소했으며, 주 전체의 집값을

집계하는 워렌 그룹의 자료에 따

르면 매사추세츠주 기준으로는

약 4% 줄었다. 콘도미니엄 거래

도 보스턴 지역에서 14% 이상,

주 전체적으로는 3% 감소했다.

봄 주택시장 침체는 그리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지속적인 가격인상으

로 저소득, 중산층의 주택 접근

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

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도 구매심

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관 워렌

그룹(Warren Group)의 캐시디

노튼(Cassidy Norton) 미디어

담당 이사는 “현 연방정부 상황

에서는 향후 금리나 인플레이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

예비 주택 구매자의 구매력이 지

속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리글리오니 회장은 “비록

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좀

힘든 과정을 겪어야겠지만 매물

의 증가는 향후 주택시장에 가격

완화 기제로 작용해 과거보다는

좀더 균형 잡힌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주택건설, 10년 만에 최저치…
올해 1분기 허가 건수 38% 급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 보스턴 권역의 주택 건설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보스턴 지역 도시와 타운에

서 승인된 민간 소유 주택 허가 건수는

2,100건에 그쳤다. 이는 2013년 이후 가

장 저조한 기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38%나 급감했다.

이번 감소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이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은

몇년간 지속되어온 고금리 기조와 어

려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자금 대출

환경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모라 힐리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정치

권은 주택 부족과 높은 주거비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매사추세츠의 경제에

부담을 덜고자 주택 공급 활성화 방법

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번 허가 건수 감소는 보스턴 지역

이 유독 심각하다. 전국 평균 허가 건수

도 전년 대비 3.7% 감소에 그쳤지만, 보

스턴 지역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하락

폭을 기록했다. 개발업자들은 고금리

외에도 많은 보스턴 인근 도시들이 시

행하는 제한적인 토지이용 규제와 예

측이 어려운 허가 절차가 주요 원인이

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대형 투자자들

은 눈을 보스톤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보스턴시의 저

소득층 주택 의무비율과 지속가능성

기준 등 규제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스톤비지니스저널은 지적했

다. 

이에 대응해 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MBTA 커뮤니티 조닝법

(MBTA Communities zoning law)을

통해 대중교통 인근 고밀도 주거지 개

발을 유도했으며, 지난해에는 ADU(

뒷채 또는 별채) 건축을 합법화한 ‘어

포더블 홈스 법(Affordable Home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펀드도 함

께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라 힐리

(Maura Healey) 주지사가 임명한 특

별 위원회는 최근 수십 가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의회에서

얼마나 실제로 입법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가격

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보스턴부동

산중개인협회(GBAR)에 따르면, 지난

3월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 단독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93만 달러로 역대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전년 대

비 14% 감소한 500채 수준에 그쳤다.

임대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아파트

리스트(Apartment List)의 분석에 따

르면, 보스턴의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1.5% 상승해 2,240달러를 기

록했다.

주택 허가 건수 2,100건은 2022년 같

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며, 3년 전보다도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공

급으로는 보스턴 지역의 심각한 주택

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했다.      

<전체 기사 읽기>

지속적인 고금리와 어려운 건축 대출 환경 때문, 건축 규제도

저금리 낀 집주인들 마침내 고금리 받아들이고 매물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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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결심을 굳히게 됐다. 보스톤에 도착한 서대표

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말했다. 

휘트니 스톤 수석 지역 디렉터(주요기부금

담당)에 따르면, GSD에는 현재 한국학생이

전체 학생 중 네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이번이 처

음이다.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

하게 GSD동문클럽이 만들어진 곳일 정도로

이 학교 동문이 많아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더

많은 장학 기부가 이어질 수도 있다.

휘트니 디렉터는 “현재 GSD에는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렐리아,

그리스 등 국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이 이

미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유니클로 등의 기업이 지원하는 복수의 장학

금이 운영 중이다. 

서 대표는 “예술을 하는 건축가는 큰 돈을

벌기 어렵다. 부유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 과거 하버드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출로 인

한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그 경험이 원동력”이었음을 밝혔다. 

서 대표는 1977년 도미, 뉴욕 웨스트체스터

의 매스터스 고등학교를 마치고 컬럼비아 건

축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집안의

반대 속에 경제지원 없이 홀로 학업을 이어갔

고, 하버드 GSD 재학 시절에는 학자금 대출

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야 했다.

졸업 후에도 학자금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

던 그는 결국 가족의 뜻에 따라 결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지금도 회한이

남아 있는 선택”이라고 털어놓았다.

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힘마(himma)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의 아랍어다. 탈 힘마라는 여장군의 이름이

어원으로 한 이 이름은 하버드 시절 친구인 언

어학자가 지어준 것이다. 

90년대 초 한국에서 회사를 출범하며 이색

적인 이름을 선택했던 그에게서 거침없이 행

동하는 지금의 서대표를 엿볼 수 있다. 고교

시절 유일한 아시안 여성이었던 서 대표는 한

국의 건축가 사이에서도 낯선 존재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이질

적인 문화를 잇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한

국학생 장학금 설립도 그 일환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정다영 학예연구사가 경

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옮긴다. “그는 고교시

절부터 미국에서 시작해 컬럼비아대학, 하버

드 디자인대학원, 쿠퍼유니온에서 미국 건축

의 다양한 학풍을 섭렵했다. 1994년 힘마건축

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중략> 새로운 지

식이 필요했던 한국 건축계와 또 다른 세계의

지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건축 이

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그는 해외 네

트워크를 활용해 서울건축학교와 경기대 건

축전문대학원이 체계 수립에도 기여했다.”

힘마의 작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전

시되고 출판되었다. 한국에서는 여러 건축 전

문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국 아

키텍처럴 레코드 뱅가드(Architectural

Record Vanguard)에 선정되었다. 또한 영 아

시안 아키텍츠(Young Asian Architects,

daab)에도 출판되었고, 독일에서 발간한 도

이체 바우차이퉁(db, Deutsche Bauzeitung)

등에도 실렸다. 힘마는 영국 파이돈

(Phaidon)이 발표한 21세기 세계 건축물 아틀

라스(The Phaidon Atlas of 21st Century

World Architecture)에 작품이 수록되기도

했다. 또한 랩핑하우스(Wrapping House)는

영국 BBC 방송에 인터뷰 및 소개되었다. 

2008년 대만에서 열린 ‘넥스트 진’ 그랜

드 랜드 국제건축프로젝트(Next Gene 20

Grand Land Architecture International

Project)에 세계 10개 건축가 팀 중 하나로 선

정돼 초청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같은 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런던 비엔날레에 초대되었고, 내

몽골의 오도스(Ordos) 프로젝트에서도 10개

세계 건축가 팀 중 하나로 선정돼 미국 건축

가 나데어 테라니(Nader Tehrani)와 공동작

업을 진행했다.

힘마의 작품은 한국건축가협회상, 서울특

별시 건축상, 미국 P/A 어워드(Progressive

Architecture Award), 미국건축가협회(AIA)

뉴욕 프로젝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서 대표의 대표작으로는 파주출판단지 열린

책들 출판사건물, 현대고등학교, 국립문화재

연구소, 서울시청어린이집 등이 있다. 

editor@bostonkorea.com

한인 건축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4억원 장학기금 기부
▶▶1면에 이어서

하버드 건축대학원 그레이스 나 건축학과 학과장과 하버드 스퀘어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한 서혜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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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크로스블루실드, 위고비 등 다이어트약물 보험 혜택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최대 상업 건강보험사인 블루크

로스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

BCBS)는2026년 1월부터 체중 감량을 위한

처방약(GLP-1 계열 약물)의 보험 적용을

중단한다. 급격히 치솟는 비용 부담 때문이

다.

보스톤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BCBS는GLP-1 계열 처방약이 당뇨병 치

료 목적일 경우 계속 보험 혜택을 적용하게

되며 비만 치료 목적인 경우 제외한다. 그러

나 직원 수 100명 이상의 대형 고용주는 추

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비만치료제의 보

험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

이 어떤 플랜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직원들

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GLP-1 약물은 처음 당뇨 치료용으로 개

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서 오

젬픽(Ozempic), 웨고비(Wegovy), 제프바

운드(Zepbound) 등의 약물이 큰 인기를 끌

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고용주들은 예상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에 거의 재정적

자의 단계까지 몰리고 있다. BCBS에이미

맥큐 대변인은 “고용주들로부터 이 약물

의 높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재정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BCBS 회원 300만 명

중 약 5만 명이 GLP-1 계열 약을 복용 중이

며, 이 중 약 80%는 비만 치료용으로 사용했

다.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약을

복용하던 이들은 월 평균 소매가격인 약

1,200달러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쉐론 고교(Sharon High School)의 역사

·경제학 교사 션 오라일리는 지난해 6월 위

고비를 처방받아 75파운드를 감량하며 건강

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운동도

더 하게 되고 삶의 질도 나아졌다”며 “고

밝혔다. 그는 쉐론타운에서 제공하는 BSBC

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한 달 25달러만 부담

해왔다. 그러나 올 가을 아들이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적용 없이 비용

을 모두 부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결국 내년부터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

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CBS에 따르면 오젬픽, 무운자로

(Mounjaro), 위고비, 제프바운드, 삭센다

(Saxenda) 등 GLP-1 계열 다이어트 약 5종

에 대한 2024년 총 지출은 3억 달러를 넘겨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약물 지출의 20%, 연간 의료비 상승분의 3분

의 1을 차지했다.

같은 날, 매사추세츠 주정부 공무원 46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그룹 보험 위

원회(GIC)의 매튜 베노 위원장은 GLP-1

약물 사용 증가로 인해 매달 약 2천만 달러

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이 올해 예

산 마감을 6주나 앞선 5월 12일 이전에 고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BCBS와 주 내 두 번째로 큰 보험사

인 포인트32헬스(Point32Health)는 지난해

GLP-1 관련 지출로 인해 약 8억 달러의 손

실을 기록했다. 하버드 필그림과 텁스헬스

플랜을 운영 중인 포인트32헬스는 GLP-1

약물의 다이어트 약 처방에 대해 보험 적용

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최근 전체

직원의 2%에 해당하는 110명을 감원한 이

보험사는 오는 7월부터 제프바운드를 자사

의 독점적 체중 감량 치료 약물로 지정해 비

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CBS의 일부 자체 보험 운영

고객(자기부담 방식)은 이미 비만 치료 목

적의 GLP-1 약물 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

려졌다. 매사추세츠 소매업협회 회장 존 허

스트는 “보험사가 아니라 고용주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

원한다면 다른 보험사를 찾으면 되고, 모든

고용주가 무조건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자사 약물이 장기적으

로 다른 질환 예방 효과를 통해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나타나는 재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매

사추세츠 건강정보분석센터에 따르면, 2023

년 주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781억 달러로

전년보다 8.6% 상승했으며, 이 중 처방약 비

용은 16.4%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증가한

항목으로 꼽혔다.

BCBS는 2015년부터 삭센다를, 2021년부

터는 웨고비를, 2023년에는 제프바운드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젬픽과

무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용으로만 승인돼

있다. 맥큐 대변인은 “현재 약물 사용자 비

중은 전체 회원의 3%에 불과하지만, 매달 2

천 명 가까이 새로운 복용자가 늘고 있어 부

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급격히 치솟는 비용부담에 중단, 당뇨환자는 계속 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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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22억 달러 연구비 동결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

버드대학이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연

구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21일 트럼프 행정

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이

번 조치가 “헌법적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

로 하버드를 처벌하려는 자의적이고 위헌

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

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2억 달러 규

모의 연구비 동결에 이어, 일요일에는 추가

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을

삭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제기

됐다. 

하버드는 이로써 트럼프 해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해 하버드를 강압하는 조치에

맞서기 위해 역사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프로그

램에 대한 연방 감사를 수용하고, 국제학생

의 사상 검증에 동의하며, 백악관의 요구사

항을 이행할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하

는 등 광범위한 양보를 강요하며 하버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축소를 압박했었다. 

하버드 측은 소장에서 "정부가 하버드와

다른 대학들에 제시한 거래는 명확하다. 연

방정부가 대학을 직접 관리하도록 허용하

든지, 아니면 의학적 진보와 과학적 발견, 혁

신적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

롭게 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51

쪽 분량의 고소장으로, 행정부의 22억 달러

연구비 동결 조치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

를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특

히, 4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

정부가 하버드에 보낸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자금 동결이 위헌적 조건에 따른 것이

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앨런 M. 가버(Alan M. Garber) 하버드

총장은 월요일 오후 대학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

이 법적 책임을 존중하며 정부의 부당한 개

입 없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진실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행정부가 학문 프로그램과

고용 관행, 대학 운영 구조 전반을 재편하도

록 압박하기 위해 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했

다며, 이는 제1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했다. 특히, 행정부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정 시각의 검열 조건을

자금 지원에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HHS)가 민권법(Civil

Rights Ac) 제6편(Title VI)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중단했다

며, “이 조치는 반유대주의나 민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가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1일 하

버드에 보낸 두 번째 요구서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빌미로 실제로는 대학의 고용과 교

육 내용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연방정

부는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어떻게 대응하

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가버 총장은 또한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

혐오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의 최종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2024년 가을 학기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

았다. 이 발표지연과 관련해 HHS는 지난

토요일 가버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하

게 비판했었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 측 법률대리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로버트 허

와 윌리엄 버크가 참여한다. 로버트 허는 트

럼프 대통령 첫번째 임기 때 법무부에 임명

됐으며 윌리엄 버크는 트럼프 조직의 변호

사로 일했었다. 또한 로프스앤그레이

(Ropes & Gray)와 레토스키 켈러 콘

(Lehtosky Keller Cohn)등 로펌 소속 변호

사들도함께 소송을 진행한다.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일반조달청(GSA), 에너지부, 국방

부, 보건복지부, NASA,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NIH) 등 총 9개 연방기

관이다. 이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GSA는

4월 3일과 11일자 요구서에 직접 서명한 핵

심 부처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자금 중단 조

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간

첫 법적 충돌은 아니다. 2021년에는 당시 총

장이었던 로렌스 배카우가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국제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

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국제학생 사상 검증 등 개입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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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

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성 발언을 했던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스

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

트닉 상무부 장관의 만류 때문이었

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

우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뿐 아

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 공개적

으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자 백악관의 변호사들

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cause)에 근

거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를 포함해 법적 옵션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23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 법에 따르면 연준

총재를 임기 전에 해임하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

서는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나 부적

절한 행위를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해석해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

년 5월까지다.

'파월 때리기' 행보를 이어가던 트

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베선트 장관

과 러트닉 장관의 조언 이후 달라졌

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

임 강행 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지저분한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더해 파월 의

장을 해임하더라도 연준의 다른 이

사들이 파월 의장과 유사한 통화정

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지난 21일 파월 의장을 "루저

"(loser)로 칭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

루 뒤인 22일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

은 전혀 없다"며 "나는 그가 금리 인

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

란다"고 말했다.

또 언론이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

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주제에 대해

조언하는 훌륭한 고문단이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

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대변인은

WSJ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월가에서도 파월 의장을 강제 해

임하더라도 현재 연준 이사들 사이

에서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원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

린 것은 물가상승률이 하락했고 경

기침체 리스크를 잠재울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연준은 관세전쟁으로 인해

지출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도 고조된 상태로 보고 있

다.

액세스/매크로의 팀 마헤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 의장이 퇴진할

경우 시장의 반응은 끔찍할 것"이라

면서 "상황 악화가 너무 빠르고 심각

해서 대통령이 즉시 조치를 철회하

지 않으면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atw@yna.co.kr

트럼프 '파월 해고' 물러선 이유…"베선트·러트닉이 말려"

"금융시장 큰 혼란…금리도 안 내려갈 것" 조언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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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케이블을

이용한 유선(有線) 조종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병사들에

게 악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파방해가 통하지 않는 데다 기

존 무선(無線) 드론과 달리 초저공으

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어서 미리

알아채고 막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

능한 까닭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는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에 실처럼 가

느다란 광케이블이 놓여 있거나 한

데 얽혀 있는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군, 혹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유선 드론이 남긴 흔적이다.

이런 드론은 보통 동체 아래에 길

쭉한 원통형의 케이블 릴이 붙어있

다. 둘둘 말린 채 수납된 길이 10∼20

㎞의 광케이블을 뿌리듯 풀어내면서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 자폭하는 방

식이다.

작년 하순 처음 전장에 모습을 드

러낸 이 무기는 전파로 조종하는 게

아닌 까닭에 기존의 전자전 수법으

로는 무력화할 수가 없다.

또, 일반적인 드론과는 다르게 전

파가 잘 닿지 않는 장소에서도 날 수

있었기에 급속도로 사용 빈도가 늘

어났다고 우크라이나군 드론 특수부

대 아킬레스 연대의 유리 페도렌코

대위는 말했다.

그는 "숙련된 조종사는 이런 드론

을 숲이나 줄 지어선 나무들 사이로

도 날게 할 수 있다. 만약 일반 드론이

라면 근처에 재송신기가 없는 한 (전

파) 신호가 나무에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까닭에 가로수가 많은 길을

보급로로 활용, 드론 공격에 노출되

는 빈도를 줄이는 기존의 전법도 쓰

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페도렌코

대위는 덧붙였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드론 전

문가 새뮤얼 벤데트는 "이런 드론은

전자전으로 교란할 수 없기에 최초

의 공격에서 적의 전자전 및 전파교

란 장비를 노리는 데 쓰일 수 있다. 이

를 통해 일반적인 무선 일인칭 시점

드론(FPV)이 타격에 나설 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광케이

블을 쓰기 때문에 적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하는 등 더 상세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다.

다수의 유선 드론을 동시에 사용

할 경우 서로 케이블이 얽힐 수 있고,

케이블 길이에 한계가 있는 등 단점

을 고려해도 충분히 유용한 무기인

셈이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북동쪽

비밀 공방 등에서 유선 드론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

선 광케이블 수급량이 많은 러시아

가 유선 드론 활용에서 훨씬 앞서 있

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 러시아군은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 대량의 유선 드론을 투입, 우

크라이나군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

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사란스크에 위치한 러시아

유일의 광케이블 생산 공장은 우크

라이나 국경에서 600㎞ 넘게 떨어져

있는데도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장거리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유선 드론 생산 능력

을 약화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광케이블을 끊거나 태워 유선 드

론의 침투를 막는 등 방안도 연구되

고 있다.

아킬레스 연대 관계자는 현재 생

산되는 드론의 약 10분의 1가량이 유

선 드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드

론 전문가 벤데트가 추산한 비율과

대략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우크라전 전장서 '광섬유 드론' 공포 확산…전파 방해도 안통해

수십㎞ 광케이블 끌며 적진 돌격해 자폭…초저공 비행도 가능
우크라, 생산량 밀리자 러 유일 광케이블 공장 폭격 시도도

동체 하단에 연결된 광케이블을 끌며 날아가는 우크라이나군 유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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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

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

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

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

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

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

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

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

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

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

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

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

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

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

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한

다. 대법원에 실제 주어진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사법부가 속도를

내는 이유다.

앞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선 재판

연구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

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

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

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도 같은 날 내렸다.

회피에 따라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

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대법

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

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

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

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

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

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

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

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

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

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룰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

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

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leedh@yna.co.kr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주요쟁점 다룬다
대선 전 결론 내릴지 주목…

'시간과의 싸움' 선거법 재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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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해야 한다는 인식은 50%, 정권 재창

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

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

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1%였

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와 김

문수 후보가 각각 10%, 한동훈 후보

8%,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

석 후보 3% 등이었다.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

주자 관련 설문 보기에 포함되지 않

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

의힘 35%로 오차범위 내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

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h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설승은 기

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전제

로 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면서 국

민의힘 대선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

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

이다.

홍 후보는 24일 여의도 선거사무

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

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反)이재

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 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홍 후보는 앞서 한 대행의 출마 여

부를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단일화 질문 자체에 불쾌감까지 드

러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

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

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

라며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

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

다.

한 대행과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협력했

던 사례를 거론하며 한 대행이 출마

할 경우 단일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

나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도 "일종의 빅텐트를 만들

어서 (한 대행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출마에 여전히 반대하

고 있지만, 반이재명 빅텐트 필요성

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단일화 가능

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고 있는 것

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후보들의 기류가 한 대행

과의 단일화로 급격히 쏠리게 된 것

은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

다. 의원들 사이에 '한 대행 역할론'

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섣불

리 단일화에 선을 그을 경우 4명 중 2

명을 뽑는 2차 경선을 앞두고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을 수 있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이 다음 주 사

퇴해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빅텐

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 "지금 우리에겐 진영을 넘어서는

슈퍼 빅텐트가 절실하다"며 "대선 승

리를 위해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슈퍼 빅텐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뚜렷하게 대세론을 형성한 주자

없이 후보들 간 지지율이 접전 양상

을 보이는 상황도 당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전

향적인 입장을 보이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홍 후보의 입장 선회는 김 후보가

한 대행 지지율까지 흡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의 단일

화 입장에 진정성이나 현실성이 없

다고 깎아내리면서,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김 후보라는 점을 부

각했다.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공보미디

어총괄본부장은 MBC 라디오에서 "

홍 후보의 빅텐트는 결국 1인

용 빅텐트이고, 한 후보는 아예 정치

력이 없는 분"이라며 "유일하게 김

후보는 자신이 당 경선에서 승리하

면 곧바로 한 대행과 단일화를 제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여전히 출마 여부를 명

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

설을 마친 뒤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만 답

했다.

pc@yna.co.kr

커지는 '빅텐트론'…국힘 주자들 '韓대행과 단일화' 기류 확산
홍준표 "韓대행 출마 시 단일화"…한동훈 "韓대행과 생각 완전히 같아"

김문수 측 "경선 승리하면 곧바로 단일화 제안…洪은 1인용 빅텐트"

안철수 "출마 반대하지만 빅텐트해야"…'단일화 반대, 경선에 불리' 판단한 듯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41%…홍준표·김문수
10%, 한동훈 8%,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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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고위직 캐릭터는 시켜줄 때 빨리

빨리 해야 해요. 뭘 고민하고 있겠

어요, 하하."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영화 '야당' 주연 배우 유해진

은 황병국 감독으로부터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은 마약 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브로커인

야당과 그와 공생하는 검사, 마약

밀매 조직 소탕에 모든 것을 건 경

찰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그린

다.

유해진은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던 이강수(강하늘 분)를 야당으

로 만들어주고, 그를 이용해 검거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검

사 구관희 역을 소화했다. 출세욕

에 눈이 멀어 유력 대선 후보 아들

의 범죄를 덮어준 이후 강수와 마

약 팀 형사 오상재(박해준)의 타

깃이 되는 인물이다.

유해진은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검사 캐릭터의 틀을 깨려 했다고

강조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을 적

나라하게 드러내지 않고 후반부

에선 잡범이나 다를 바 없는 찌질

한 모습도 보여준다.

"야망을 좇아가는 모습을 극적

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로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

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떤 직업이

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가능하면 인물

을 전형적으로 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에 참여하든 그

게 목표에요. (전작인) '올빼미'에

서 인조를 연기했을 때처럼요."

그는 "우리 영화에는 시끄러운

캐릭터가 너무 많았다"면서 "영화

의 무게 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

려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그는 배우 경력이 쌓이

며 모든 캐릭터를 색다른 모습으

로 소화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

다고 털어놨다.

최근 본 '야당' 예고편에서 구관

희가 이강수에게 "너 야당 한 번

해봐라"라고 권하는 장면은 류승

완 감독의 '부당거래'(2010) 중 "너

지금부터 범인 해라"라고 협박하

는 장면이 떠오르게 했다고 한다.

유해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

"라면서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모습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강

조했다.

'야당'에는 몇 년 동안 사회적 문

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뿐만 아니

라 검찰과 경찰의 대립, 대통령 선

거 등이 나와 실제 우리나라 상황

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구관희의

대사는 시사회 이후 줄곧 화제가

됐다.

유해진은 "근래에 찍은 영화가

아닌데 지금 상황과 묘하게 (닮게

) 됐다"며 웃었다.

'야당' 출연을 결심한 데에는 소

재와 스토리가 신선한 덕도 있지

만 황 감독과의 인연도 작용했다

고 그는 말했다.

황 감독은 유해진이 막 얼굴을

알리던 시절 조연으로 출연한 '무

사'(2001)에서 연출부를 맡았고 연

출 데뷔작인 '나의 결혼원정기

'(2005)에선 정재영 대신 유해진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다.

유해진은 과거 황 감독에게 '주

유소 습격사건'(1999)에서 깡패 역

으로 등장한 이후 비슷한 역할 제

안만 들어온다는 한탄을 늘어놓

기도 했다. 황 감독은 이를 기억했

다가 '야당'에서 검사 역을 유해진

에게 제의했다.

"한동안 '양아치' 역할만 들어와

서 '내가 이러려고 연극 무대를 떠

나 영화로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

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연극 단

원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마침 텔

레비전에 제가 출연한 영화가 나

오더라고요. 한 선배가 '너 저런 거

나 하려고 나갔냐?'고 화도 내셨지

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역할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영화를) 못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유해진은 지난해 9월 고향이자

배우 생활을 시작한 청주의 청년

극장에서 개관 40주년 연극 '열개

의 인디언 인형' 무대에 섰다.

그는 "그 연극이 제게는 '인터미

션' 같았다"며 "명절에 온 식구를

만나도 불편한 법인데 그땐 스트

레스나 불편한 점이 조금도 없었

다"고 회상했다.

"사실 서울 (극단·제작사)에서

도 연극 출연 제안이 많이 들어왔

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

고요. 무대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됐

으니까요. 하지만 청주 무대를 계

기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렇

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기

회만 온다면 그게 어디라고 해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rambo@yna.co.kr

영화 '야당' 유해진 "전형적인 검사 캐릭터 틀 깨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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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

게 사기를 칠 수가 있단 말이요?

피고: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 ???

메이도프 투자사기(Madoff-style

schemes)는 월가(Wall Street)에서 일어난

사건 규모 중 최대의 사기였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무려 $50 billion이었다. $50 billion

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다란 숫자인지 ‘

감’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에 $1,000을 소비한다고 가정

하자. $1 billion을 전부 소비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30년 정도가 아니

라, 무려 3,0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다. 여기에 곱하기 50을 또 해야 한다. 그

래야 $50 billion을 전부 소비할 수 있다. 만

일 여기에 쥐꼬리만 한 이자라도 붙는다고

가정하면 영원히 소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

한 것이다. 여기에는 평생 모은 은퇴자금도

물론 포함한다.  

떠나온 고국에서도 투자 사기로 전 재산

을 잃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투자 사기

에 투자자가 속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그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높은 수익

률 때문이다. 투자 폰지(Ponzi)사기가 다 그

러하듯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일부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 그

리고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은다.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소위 ‘똑 부러지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노년을 위해

서 한 푼 두 푼 투자한 일반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

다. 투자사기를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유혹적인 단어는

‘보장(Guarantee)’이다. 투자가 무엇인

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면 일단 조심해야 한

다. 숨어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벤

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

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2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투

자하는 데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소중한 자금을 투자한 재정 문서가 어

디에서 발행되는가? 이다. 메이도프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재정 문서를 메이도프 회

사에서 직접 발행했다. 투자자들의 돈을 어

디 어디에 투자했다고 거짓으로 재정 문서

를 만들었다.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 문서가 제삼자인 다른 곳에서 발

행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투자한 돈

이 예를 들어 Vanguard나 Fidelity에 직접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재정 문

서가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앞으로 직접 발

행된다. 그리고 투자한 돈의 움직임을 웹사

이트에서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다른 매체

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항상 알아볼 수 있다

.

*이해를 못 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왜 여기에 투자하는지, 모든 투자 경

비가 얼마인지 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한

, 두 번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투자

에서는 ‘우연’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

다. 

메이도프 투자회사도 어디에 어떠한 식

의 투자로 수익률을 내는지 투자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메이도

프 투자자들도 그냥 “검은 상자(Black

Box)”에 투자했다고 농담하며 웃었지만,

은퇴자금이 전부 날아간 상황에서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이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장기투자

하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투자 결과로 이어

질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6)

투자 사기(Sca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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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필자가 지난 32년동안 부동산업

계에서 일하면서 은퇴 하시는 분들의 집을 매

각한 후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은퇴

후 주택을 찾아 드리면서 쌓은 노하우에서 얻

은 정보로 쓰는 글이다.

한인들은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나 한인타

운이 잘 형성된 도시를 찾으시는 분들, 골프를

좋아해서 4계절 골프를 치셔야 하시는 분들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 드리

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 가격과 생활비

에 대한 정보도 함께 써 보겠다. 은퇴 후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한인병원에 대한 정보도 더

불어 알아본다. 

1. Atlanta, GA - 아틀란타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내가 이 도시를 미주 한인

들이 리타이어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뽑은

이유를 들자면 너무 많다.  아직까지도 집값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아틀란타는 현재 둘

루스(Dulut)라는 곳이 제 2의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제 1의 한인 타운은 부포드 하

이웨이(Buford Highway) 선상에 있는 곳인

데 거의 Duluth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

다.  이곳에 중간 집값은 지금 현재 2025년

$450,000 이다.  이 금액이면 방 4개에 화장실 2

개반인 집을 살 수 있다 물론 새집은 아니고

마당도 거의 없다.  가까운 곳에 H마트, 시온

마트, 아씨마트, 남대문 등 여러종류에 한국시

장이 있어 골라가면서 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특히 아틀란타는 한인 노인들이 다니실 수

있는 노인대학이 몇 군데 있다.  메디커어로

매일 다니실 수 있는 노인 프로그램이 적어도

3-4군데, 한국어로 하는 곳이 있고 매일 라이

드가 제공된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저

렴한 노인대학도 있다.  이 밖에 현재 아틀란

타는 미주에서 남가주, 뉴욕, 달라스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은 도시이다.  이 밖에도 한국으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있다.  생활비는 미국 중

간에서 조금 위라고 할 수 있다. 

2. Dallas, TX - 이제 미주에서 세번째로 한

인이 많은 달라스를 두번째 순위에 넣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싸다.  한인타운인 캐

럴턴(Carrollton)이라는 도시에 중간 집값은

$430,000이다.  아틀란타와 거의 비슷하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H마트, 시온마트, 코마트,

신촌 등 마찬가지로 골라 가면서 다니실수 있

다.  달라스는 팬데믹 후로 급성장한 도시이므

로 아직까지는 한인노인들에 프로그램이 그

리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다.  제 1에 한인 타운

이라는 달라스에 애틀란타와 비슷한 메디커

어로 다니실 수 있는 정부 제공 한국어 노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몇군데 교회에서도 토

요일 하루정도 하는 노인들에 프로그램이 있

다.  한국으로 가는 직행 비행기도 있다.  생활

비는 통계상 미국 중간 생활비에 2%정도가

높다고 나와 있다.

3. Los Angeles, CA - 미주에서 가장 큰 한

인타운이다.  이곳에 가장 큰 장점은 걸어서

한인마켓과 병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아

틀란타나 달라스는 차가 없으시면 노인들이

이동하시기가 쉽지가 않다.  

가장 큰 장점은 각 의료 분야에 한인 의사

들이 있어 영어를 전혀 못 하셔도 불편이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노인 프로그램들이

있고 잠깐씩 배울 수 있는 학원들 노인 프로그

램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엘에이

한인타운에 중간 집값은 $887,000 이다.  엘에

이는 큰 도시인 만큼 신도시인 아틀란타나 달

라스에 비해서 좀 지저분한 분위기이기도 하

다.  미주 최대의 한인타운에 걸맞게 한국마켓

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H마트, 한남체

인, 시온마켓, 한국마켓, 가주마켓, 겔러리아

마켓 등 많이 있다. 한국직행 비행기도 미주에

서는 제일 많다.  사계절 골프도 칠 수 있다.

4. New York, NY - 미주에서 두번째로 많은

한인이 머물고 있는 뉴욕은 문화 역사 특히 경

제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도시이다.  뉴욕은

차가 없어도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몇 개

지역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러싱(Flush-

ing )이다.  플러싱에는 많은 한인 마켓과 각

분야의 한인의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도

대도시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플러싱 중간

집값은 현재 $684,333이다.  그리고 대도시 답

게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준다.  H마트가 시

작된 도시인 이곳은 블록마다 H마트가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인 프로그램

도 엘에이만큼 많아서 노인들이 하실 일이 많

다.  매일 한국직행 비행기가 있다.

5. Naples, FL- 이제 한인 미국 이민 역사도

100년이 넘었다.  각 사람에 따라 꼭 한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다

.  이곳은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은퇴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일단 사계절이

따뜻해서 사계절 골프를 칠 수 있다.  한인의

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에 수준이 좋고 병원 시

스템이 잘 되어 있다.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

이 제일 많이 리타이어 하고 싶어하는 도시이

므로 중간 집값은 $749,900이다.  단점을 이야

기하자면 한인 마켓은 전혀 없다.  조그마한

한인 가게를 찾으려면 30분정도에 운전을 해

야 하고 좀 큰 한인 미켓은 템파(Tampa, FL

)까지 가야 한다.  또 하나의 단점은 허리케인

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와 환

경이 좋아 미국사람들이 은퇴후 거주하고 싶

어하는 최고의 도시이다.  한국 직항이 없으므

로 큰 도시에서 한번 갈아 타야 한다.  생활비

가 매우 비싼 층에 속한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한인들이 은퇴하기 좋은 도시 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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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4월 27일 - 5월 3일

● 운수: 서로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계

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

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쥐띠 | 수월하게 진행될 

● 운수: 후회한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인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 돈이 들

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

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이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

소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

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치유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애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

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2일 길일. 1, 3일 주의.

토끼띠 | 큰 행복감을 줄

● 운수: 주위 사람의 말을 귀담아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아

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있

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

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했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30, 3일 주의.

범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

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

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7, 3일 길일. 28, 2일 주의. 

용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진심으로 내 편에 서서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

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

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2일 길일. 27, 3일 주의.

뱀띠 | 겸손하게 처신해야 

●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는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

게 됩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7, 2일 길일. 28, 30일 주의.

말띠 | 가랑비에 옷 젖듯이

●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 써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

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

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

해서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8, 1일 길일. 29, 30일 주의.

양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

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았

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닭띠 | 원하는 방향으로

●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

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

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

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9, 3일 길일. 27, 30일 주의.

원숭이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 운수: 가벼운 우발사건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

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

개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

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돼지띠 |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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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악마

야 물러나라!"

퇴마사 샤론(서현 분)이 한 소녀의 이

마에 손을 대고 악마를 쫓아내는 구마

의식을 진행한다. 누워 있던 소녀는 고

통에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지만, 샤론

은 더 강하게 악마를 몰아붙인다. 그때

구마 의식을 방해하기 위해 악마 숭배자

가 샤론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샤론을

지키는 바우(마동석)가 그를 주먹으로

단숨에 제압한다.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하 '

거룩한 밤')는 악마 숭배자들에 맞서온

바우와 샤론, 김군(이다윗)이 정원(경수

진)의 의뢰를 받아 악마가 깃든 은서(정

지소)를 구하는 이야기다.

오컬트와 액션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

의 조합이 먼저 눈에 띈다. 구마 의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마동석의 액션도 선보

이는 식이다.

영화는 오컬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두 장르 간 균형을 잡아나간다. 주

연인 마동석에 무게추가 쏠려 자칫 흔한

마동석 표 액션 영화로 비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영화는 결계를 비롯해

구마 의식의 단계를 일일이 설명하고 각

악마의 이름을 열거하는 식으로 오컬트

요소를 세심히 표현한다. 이런 과정에서

마동석이 맡은 바우 외에 퇴마의 축이

되는 샤론과 은서의 캐릭터가 돋보인다

. 특히 악마에 사로잡힌 은서로 분한 정

지소가 강렬한 연기로 관객의 눈길을 사

로잡는다.

마동석의 액션은 여전하다. 영화 '범

죄도시' 시리즈 등에서 선보인 대로, 누

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둔

중한 몸집과 복싱에 기반을 둔 주먹 액

션은 안정감과 통쾌함을 안겨준다.

마동석은 21일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

타워점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판타지물

이니 폭발력 있고 시원한 액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고 다행히 그런 부분이 (

영화에서) 표현된 것 같다"며 "범죄자를

때려잡는 영화는 현실에 기반한 영화여

서 리얼리티(현실)의 선을 지켜야 했는

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다만 영화가 두 장르 간의 단순한 결

합 이상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판타지적 요소가

결합한 마동석의 액션은 '범죄도시'에서

선보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컬

트 장르의 측면에서는 지금껏 봐온 다른

오컬트 영화의 장면들과 큰 차별화를 이

루지는 못한다. 영화의 주 사건인 은서

에 대한 구마 의식이 한정된 장소에서

벌어져, 보다 큰 스케일을 기대한 관객

의 눈을 충족시킬지도 미지수다.

각본과 연출은 신예 임대희 감독이 맡

았다. 임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서 "구마

의식은 조금씩 비틀면서 '위기가 많아지

는 영화를 만들자', '엔터테인먼트적인(

오락적인) 즐거움을 주자'는 의도로 연

출했다"며 "사운드와 편집도 서스펜스

에 기반해 시공간을 확장하는 재미와 볼

거리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30일 개봉. 92분. 15세 이상 관람가.

마동석 액션과 오컬트의 만남…
영화 '거룩한 밤 : 데몬 헌터스'

25

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로제 '아파트', 빌보드 싱글 26주 진입…K팝 女가수 신기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

핑크의 로제가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

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K

팝 여성 가수 최장 진입 기록을 경신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APT.)는 '핫 100'에서 전주와 동일한

13위로 26주 연속 진입했다.

이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2023년 히

트곡 '큐피드'(Cupid)로 기록한 '핫 100' 25주 진

입 기록을 뛰어 넘은 것이다.

현재 남녀를 통틀어 '핫 100'에 가장 오래 머

문 K팝 노래는 비연속 33주 진입에 성공한 그

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

곡 '후'(Who)다.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8위로 '핫 100'에 데뷔

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연초 반등해 최고

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곡이 수록된 로제의 솔로 1집 '로지'(rosie)

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

주와 동일한 98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 동료 멤버 제니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 솔로로는 처음 출연해 인

상 깊은 무대를 남긴 뒤 순위가 반등했다.

제니의 솔로 1집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는 '핫 100'에 96위로 재진입했고, 이

곡이 실린 1집 '루비'(Ruby)는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7계단 오른 81위를 기록했다.

tsl@yna.co.kr

6/21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9/1

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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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가오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시절

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감흥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광화문 글판이 새로 걸렸다. 새봄에 어울

린다. 

“신나게 웃는 거야, 라일락

내 생애의 봄날 다정의 얼굴로”

(광화문 글판, 허수경, 라일락 중에서)

올봄 문안文案의 배경이다.  지나간 일은

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

지라 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

면 활짝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라일락에 빗

대어 표현했다고 덛붙였다. 시詩에서는 웃

음짓는 라일락 향내가 나는 듯 싶다. 신나

게 웃는 모습이 정겹다.

라일락이라면 내게도 기억하는 노래가

있다. 윤형주가 불렀는데, 제목이 ‘우리들

의 이야기’ 이다. ‘웃음짓는 커다란 두 눈

동자/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라일락 꽃

향기 흩날리던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

밤하늘에 별 만큼이나/수많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들/바람같이 간다고 해도/언제라도

난 안 잊을테요.’ 

이 노래는 아내를 만났을 적에 자주 흥얼

거렸다. 콧노래나마 부를 적엔 마음도 한껏

향기로웠던 거다.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봄

날이었으니 말이다. 라이락의 꽃말이 '젊은

날의 기억, 첫사랑’이라 그런가. 라일락과

더불어 우리는 분홍빛 진달래도 즐겼다. 

우리집 마당엔 라일락은 없다. 그러나 진

달래 비슷한 철쭉과 개나리도 한껏 피기 시

작했다. 곧 시들해 질텐데 벌들을 열심히 불

러 모을 것이다. 뿜어 나오는 꽃향기가 뒷

마당에 퍼지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에선 글판이 잘 보인다. 그런

데 글판의 내용과는 생판 다른 일들이 벌어

졌던 모양이다. 새봄을 맞는 싯구詩句는 따

뜻하고 고즈넉한데, 자주 집회함성은 요란

했을 터. 이름하여 탄핵찬반 집회라는 거다

. 지난일은 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자 했

는데도 말이다. 

라일락이 군집으로 꽃피우는 건 아닐 게

다. 또한 라일락의 꽃말인 첫사랑 역시 떼

로 몰려 다닐 수는 없다.  집회 역시 시끄러

울텐데, 광화문 글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광화문광장엔 라일락을 심어야 할텐가.

아니면 릴리 (백합)를 심든지. 라일락과 릴

리는 자주 헷갈린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누가 12:27)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5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한담객설閑談客說: 

광화문 글판 

지난 4월 15(화)일에는 뉴욕 시티홀 맞은

편에 위치한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담임

김정길 목사)에서 매주화요일 찬양/말씀/기

도<영성 회복 기도집회>가 있다. ‘파키스

탄 선교간증’을 부탁받아 부족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왔다. 화요저

녁 ’영성 회복 기도집회‘는 성도는 많지

않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김정길 목사와 이

광선 찬양사역자, 김여미마 집사의 찬양은

참석을 하면 할수록 영혼을 흔드는 뜨거움

과 감동이 있다. 하나님이 예배 중 찬양을 기

뻐하심을 또 깨닫게 된다. 함께 찬양곡에 박

수를 치며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찬

양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

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

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

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

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가라‘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말씀만 보고 기도

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수

님도 3여 년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

치시고 비유로 삼아 알게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마

태복음 28장의 말씀이다. 말씀만 묵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서’라

는 동사가 중요하다. 움직이며 실천하는 것

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몸소 실천해

야 할 일이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

자로 삼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셨다.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굴복하고, 만왕의 왕, 절대적인 권세

자가 되셨다.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선

택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

라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부탁이며 명령이다. 묵상 가운데

있어보라, 참으로 감사하지 않은가.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라는 것은 하

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선포하라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에 서 있어

야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

매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 우리는 우

리의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삶에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심점이 되기도 한다.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

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몸소 실천하셨던

사역들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

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세상 밖으

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영어로

보면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

자 삼으라고 명하셨다. 제자를 삼는 일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 28:1) 두 여인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

유라도 뿌려드리려고 간 것이다. 그 새벽에

남자도 무서울 그 시간에 무덤에 가는 일을

생각해 보자. 하필이면 여자였을까?

중동지방에서의 그 시대의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을만큼 여자에 대한 차별히

심했던 시대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다.

남, 녀를 구분짓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또

한 어떤 상, 하 신분에 대한 것도 구분짓지 않

으셨다. 모두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대 역

전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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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원인 중 10~15% 정도는 치료 가능한

치매입니다. 수두증, 경막하 출혈, 양성 뇌종양

, 갑상샘 질환, 비타민 부족 등 원인을 교정하면

인지 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 수면 부족, 우울증, 두부 외상, 낮

은 교육 수준 등도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

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루 2갑 이상 흡

연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

는 간접흡연조차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

가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

다. 약 8천 명의 노인을 25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이는 수면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

되지 못해 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최신 치료법과 예방수칙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먼저 환자와 보호자

를 통해 병력을 청취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시

행합니다. 필요 시에는 혈액검사, 정밀 신경심

리검사, 뇌 MRI, MRA 등 영상 검사 및 뇌파 검

사를 통해 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

고, 치매로 인한 뇌 손상 정도를 파악합니다. 최

근 시행되는 Apo-E 유전자 검사는, 환자가 알

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유전

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검사입니

다. 

환자의 인지 저하에 대해 평가가 끝났다면,

치매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알츠

하이머 치매를 바탕으로 치매 치료를 보면, 도

네페질, 메만틴과 같은 인지 기능 개선제를 우

선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약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감소하고, 일상 생활 기능 유지 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 증상 외에, 우울, 불안, 망상 등 행동심

리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증상에 맞는 약을

함께 사용하여 환자분의 생활을 돕습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운동, 인지훈련, 음악, 미술

치료, 회상요법, 현실 감각 훈련 등 다양한 활동

을 통해 환자의 일상 기능을 유지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베타 아

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병의 진행을 억제하

는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인 약물인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는

2023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

은 데 이어, 2024년 5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품목 허가를 받아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

부터 초기 치매 단계의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

며, 조기 진단 후 약물 사용 시 질환의 진행 속

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치

료 전망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활 습

관을 통해 치매 위험 인자들을 줄인다면, 40%

까지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합

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에

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생활습관 면에서는 절주와 금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을 떠나, 우리

가 몸을 조절할 때에도 뇌를 통해 몸을 조절하

기 때문에, 뇌와 신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

입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잘 조절해야 합니다. 사회활동, 취미 활동을 유

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과 잘 기억

나지 않는 것들을 메모하고, 끝까지 기억하려

해보는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은 암(癌)

이 아닙니다. 치매가 진단되면, 환자 자신의 삶

의 질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스러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노화하는 시간의 흐름

을 거슬러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노년의 건강한 나를 위해 위

의 생활 수칙을 지키고, 검진을 통해 뇌건강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해나간다면, 우리는 치매 예

방은 물론 더 나아가 행복하고 밝은 노년을 그

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무

서운 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광동병원 신경과 김 연정전문의

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치 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
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광동병원

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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